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8. 24.(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8.24.(월) 한겨례, “기름 튀는 조리실, 열 뿜는 엔진룸…실내 온열질환 

산재 급증”
2. 설명 내용
□ 정부는 학교 조리실, 공장 내 밀폐 장소 등 실내 작업장을 포함한 폭염 취약 

사업장*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,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집중 
점검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음(’26.5.13.~)

     * (폭염 취약 사업장) ▴건설업, ▴제조업(조선, 화학·고무제품, 기계기구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), 

▴서비스업(시설관리업, 운수창고업, 도소매·음식업, 외국인고용 농림업, 지방정부 사업 등)

□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
  ➊ ‘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’ 등 

실내·외 폭염 취약 사업장의 ｢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｣* 준수 안내 및 이행 
여부 집중점검·감독(’26.5.13.~9.31.)

     * ❶시원한 물, ❷냉방장치, ❸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❹보냉장구 지급, ❺119신고 

→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｢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｣, ’25.7.17. 시행)

  ➋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(후드·덕트) 개선 및 ｢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｣ 준수 
여부 불시점검 및 기술지원 강화

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
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온열질환 
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

  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지원(’26년, 280억 원) 
및 체감온도계·쿨키트·보냉조끼 등 예방물품 보급(’26년, 15억 원), 고열을 
줄이기 위한 환기장치 설비(후드·덕트 등) 개선 지원(’26년, 128억 원)

□ 노동부는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
급식실 환기설비 및 냉방설비 등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, 여름철 식단 
조정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온열질환 예방
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

     ※ <참고> 연도별 작업장 내 온열질환 환자(온열질환 응급실 내원 통계, 질병청, ’26.8.21. 기준)

’25년 1,538명 → ’26년 1,186명(△352명, △22.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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